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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개악법안의 심각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력한 총파업을 정점으로 하는 저지투쟁이 급격히 점화되고 있다. 민주노총은 특히 전조합원의 투쟁의지를 모으기 위한 파업찬반투표에 조직역량을 총집중하는 등 총파업 성사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. 
민주노총은 지난 10월10일 서울대학로에서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'비정규 노동법개악저지 권리보장입법쟁취 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'를 열어 거듭 총파업의 결의를 다졌다. 
이수호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한 이날 대회에서 "작년 이맘 때 이용석 열사가 분신 항거한 것에서 나타나듯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온갖 차별 속에 처참한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"며 "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'보호'라는 기만적 언술로 남은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"고 규탄했다. 이 위원장은 이어 "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,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따로 있을 수 없다"며 "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하나돼 싸워나가자"고 호소했다.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두 노총이 연대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. 
이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, 비정규 공동대책위 정현백 공동대표가 연대투쟁 의지를 

밝혔으며,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과 두 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이상원·박대규 의장이 투쟁연설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등을 호소했다.
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을 채택해 △비정규 개악법안 저지·권리보장입법을 위해 두 노총 강력한 연대로 일대결전 △한일FTA 협상저지·국민연금 개악저지·공무원노동3권 쟁취를 위한 두 노총 공동투쟁과 총파업 △각계 국민과 사회적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. 

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0월25일~11월6일 '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와 차별철폐, 공무원 노동3권 보장, 손배가압류·직권중재·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한일FTA, 파병연장동의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투쟁(세부투쟁지침은 위원장에 위임, 투쟁본부 의결로 집행)'을 내걸고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. 

민주노총은 이어 △전국노동자대회·민중대회(11월13~14일) △1차 총력투쟁 주간(11월1~14일) △2차 총력투쟁 주간(11월15일~12월초)으로 투쟁을 이어가며,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'개악안 상임위 상정 시점'에 총파업에 들어간다. 
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'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·국보법 폐지문화제'(10월23일) 참가, 한일FTA, DDA협상 저지투쟁(10월31일~11월4일) 등도 펼치며 투쟁결의를 다지게 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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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파업 발진… 개악저지 본격화


민주노총, 10월 25일~11월6일 파업 찬반투표 총력집중

















총 회 소 집 공 고


민주노총 규약 제14조에 따라 개최된 제32차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'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'을 위한 전 조합원 총회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안건 : 하반기 총파업 찬반투표 건


2. 기간 : 2004년 10월 25일(월) 00시부터 11월 6일(토) 12:00까지


2004년 10월 5일

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


위원장 이 수 호


























